
도신의 가르침은 우두법융(牛頭法融, 594~657)의
계통으로 분립돼 소위 우두종(牛頭宗)이 출현했다.
우두종은<절관론(絶觀論)>의저자로간주되는우두
산의 법융이, 제4조 도신(580~651)의 법을 받은 이
후에 법융(法融)-지엄(智嚴)-혜방(慧方)-법지(法
持)-지위(智威)-혜충(慧忠) 및현소(玄素) 등으로계
보를 형성했다. 이것은 달마계통의 선종이 제5조의
홍인(601~674) 이후에 신수 계통의 북종과 혜능 계
통의남종으로분립되기이전에해당한다.
우두종의 전승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이화(李華)

의 <윤주학림사고경산대사비명(潤州鶴林寺故徑山
大師碑銘)>이다. 이에의하면달마대사의선법이이
후삼전(三傳)해도신대사에이르렀다. 도신의문인
으로융(融) 대사가있는데, 혜충에이르기까지육전
(六傳)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두종

의 제6조에 해당하는 학림현
소(鶴林玄素, 666~752)의 <
비명>에 기초해 <원각경대
소초> <조당집>을 비롯해 <
종경록>과 <경덕전등록> 등
에도 달마선의 분파로서 우
두종의 전등 사실이 기록돼
있다.
우두종의 선풍은 우두 법

융의 <절관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절관론>은 <입리
연문론(入理緣門論)>이라고
도 한다. 돈황본 자료로는 4
종의페리오본을비롯해 <소
실일서>의수록본등이전해
진다. <절관론>의 본문에 대
한연구는이미우두법융및
달마 대사 등과 관련해 여러
편의 논문 및 저술로 작성됐
다.
<절관론>은달마의 <이입사행론>의 뜻을계승해

찬술됐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실제로<
이입사행론>에 수록돼 있는 주제와 내용이 중복되
는 점이 다수 들어있기 때문에 달마의 찬술이라는
학설도완전히배제할수가없다. 때문에<삼장법사
보리달마절관론>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그와 같
은 점은 오히려 그만큼 달마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계승했다는긍지심과아울러달마의가르침을바탕
으로전개돼가는당시선법의상황을보여주는의도
이기도했다. 그와같은전등계보의계승이곧<절관
론>으로출현됐다. 그런점에서 <절관론>의내용은
당연히반야사상의충실한계승이었다. <절관론>은
사상적으로당시교학의주류를형성하고있었던삼
론(三論)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그에 바탕해 달마선
의전등을주장한것이었다.
<절관론>에서절관(絶觀)이라는말은삼론의대성

자인 길장(吉藏)의 <대승현론(大乘玄論)> 가운데 보

이는말이다. 절관은심중(深重)한반야의뜻에서절
관의 반야이기도 하다. <절관론>의 주제를 보면 그
도입부에서“본래 대도는 대단히 미묘해 분별심으
로알수가없고언설로표현할수가없다”고전제한
다. 이와같은몇가지선법의교의를설명하기위해
가상으로입리(入理) 선생과연문(緣門) 제자의두사
람을 내세워 대화의 형식으로 전편이 구성돼 있다.
가령“마음이란무엇입니까. 그마음은어떻게안심
시킬수있습니까”라는질문을설정한다. 이에대해
“마음을 유(有)라는 것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케 하려고 의도해서는 안된다”
고답변한다. 곧절관의도리는분별과집착과공능
과 조작 등을 초월해 무심에 근거해야 함을 보여주
고있다. 

또한 연문제자가 물었다.
“부처란 무엇이고, 도는 무엇
이며,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입
리선생이답했다. “일물도없
다는것을깨치는것이곧부
처이다. 모든 것에 통달하는
것이 도이다. 세계가 생겨나
는 것이 변화이다. 모두 사라
져고요한것이영원이다.”
한편 <절관론>의 마지막

대목에는 연문제자가 마침내
깨침을터득하고입리선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탄해 묻
는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스승께서는설함이없이설하
셨고 저는 들음이 없이 들었
습니다. 이처럼 설함과 들음
이하나가되어더이상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해 오신 문답을 스승께
서는 무어라 부르면 좋겠습

니까.”입리선생은이심전심으로파악하고나서연
문제자에게다음과같이말한다. “본래그윽한진리
는 미묘하여 언설이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가
질문한것은모두무언가를불러일으키는마음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가령 꿈에서는 참으로 번거
로웠지만 깨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이 가르침을 세상
에 유통시키고자 질문을 만들고 언설을 빌린 것이
다. 이제그와같은흔적마저거두어야좋을듯하다.
이에<절관론>이라말한다.”
<절관론>의입장은이와같은반야공관의사상을

근저로가지고있다. 그러나그것이단지논리의세
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절관(絶觀)이라는 말로
상징되는것처럼생생히움직이는인간의대화를통
해 어디까지나 그 사상을 실제생활의 안심 위에서
체현되어있다는점에서선서로서그면목이드러나
있다.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연구교수

스님이문하대중에게설법했다. 
“‘도(道)에이르는것은어렵지않다. 다만간택
하는것을꺼릴뿐이다’라는말이있는데이것
은벌써간택한것이기도하고, 명백한것이기
도하다. 그러나노승은도는명백한곳에도있
지않다고생각한다. 그런데도자네들은도리어
그것(道)을아끼고보호하려하는가?”
학승이말했다. 
“화상께서명백한곳에도있지않다고하신다
면도대체무엇을중요시하시는것입니까?”
조주스님이말했다. 
“나도몰라.”
학승이말했다. 
“화상께서이미모른다고하시면서어떻게명
백한곳에도있지않다고말씀하시는것입니
까?”
조주스님이말했다. 
“질문은그것으로됐어. 예배하고물러가라.”

師示衆云至道無難唯嫌揀擇 有言語是揀擇
是明白老僧 不在明白裡是 還護惜也無
問和尙旣不在明白裡又護惜箇什 師云我亦
不知
學云和尙旣不知爲什 道不在明白裡
師云問事卽得禮拜了退

도(道)에들어가려면우선간택하는마음
을 버려야 한다. 간택은 대개 양변을 간택
한다. 선과악, 부처와중생, 잘난자와못난
자, 부와가난, 좋은것과싫은것등의양변
의세계중에하나를선택한다. 이양변을선택하
는마음을끊지못한다면도는전혀이해할수없
다. 이뿐만아니라, ‘그어떤것도선택하지않고
있다’는말도하지말아야한다. 이런말도하나의
선택이되기때문이다. 
도(道)는너무명백하다. 도는없는곳이없고도

가나타나지않는곳도없다. 그러나도가명백하
지만도를선명하게보려고하면보이지않고, 이
해하려고해도도저히이해될수없다. 그래서도
는명백한곳에도있지않다고말하는것이다.    
조주 스님은 도가 명백한 곳에도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때문에무엇을중요시하는것은 없다.
조주스님은다만학인들이집착하고중요하게생
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갖다
버리라고 가르칠 뿐이다. 조주 스님은 도를 모르
지만 도를 보여주고 일러주는 것을 능숙하게 한
다. 따라서 조주의‘모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
연히말꼬리를잡고늘어지려해서는안된다. 
선사를압도하는방법은2~3단계높은것을들

이대는것이다. 그렇다면조주스님의‘모른다’는
말끝에무슨말을해야조주의칭찬을받을수있
을까? 한번궁리해 보길바란다. 만일 나에게 묻

는다면“나는스님의연패(戀佩)를좋아하지않습
니다”하고말할것이다. 

조주스님이대중에서설법했다. 
“‘법은본래불생(不生)이며, 지금도무멸(無滅)
이다. 따라서생이라고말하거나멸이라고도말
하지말라’라는따위의말도필요없다. 여러분
은자, 생각해보라. 불생불멸의도리가어떠한
가?”
학승이말했다. 
“그것이벌써불생불멸의도리아닙니까?”
조주스님이말했다. 
“이자는그저하나의죽은말을인식하고있을
뿐이군.”

師示衆云法本不生今卽無滅更不要道 語是
生
不語是滅諸人且作 生是不生不滅底道理
問早是不生不滅
師云者漢只認得箇死語

본래 생이 없기 때문에 멸도 없다는 것이 불생
불멸의뜻이다. 불생불멸이한글귀는참으로많

은사람의눈을뜨게해줬다. 한번진리에눈이뜨
이면 일평생 편안해짐을 얻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조주 스님 역시 불생불멸의 뜻을 설명해주
면서참다운불생불멸은불생불멸이라는말도필
요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중
들에게“그대들은 불생불멸의 도리를 어떻게 알
고있는가?”하고질문했다. 
그러자, 한 학승이“스님께서 이제껏 설명하신

것이 곧 불생불멸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반문성
대답을한것이다. 그런데이런식으로진실을표
현한다면도는결국말장난밖에되지않는다. 도
를찾는자들은항상진솔하게, 그리고보다입체
적으로, 혹은사실적으로표현해야한다. 예전선
사들의한마디한마디가바로그런예인데, 다만
죽은 말을 외우고 다녀서는 남을 납득시킬 수 없
는것이다. 
그렇다면납자들이여, 어떻게해야불생불멸의

도리를제대로이르는것이되겠는가? 한번궁리
해 볼 일이다. 만일 이 납자에게 누가 묻는다면
“창천(蒼天), 창천(蒼天)!”하고이르겠다. 

학승이물었다. 

“‘도(道)에이르는것은어렵지않다. 오직간택
하는것을꺼릴뿐이다. 그러므로말로표현한
다면벌써간택이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화상께서는어떻게사람을가르치십
니까?”
조주스님이말했다. 

“어찌하여옛사람의말을전부인용하지않는
가?”
학인이말했다. 

“저는다만그말그대로말하였을뿐입니다.”
조주스님이말했다.

“그것이바로지도무난유혐간택(至道無難唯
嫌揀擇)이야.”

問至道無難唯嫌揀擇 有言語是揀擇和尙如
何示人
師云何不盡引古人語
學云某甲只道得到這裡
師云只這至道無難唯嫌揀擇

사람은평생이것아니면저것을선택하면서살
아간다. 그런데 선택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부질없는 것들이다. 명예, 욕망, 분노, 사랑

등은모두사람들이세워놓은허망한
가치들이다. 그 허망한 가치를 쫓아
일평생살아가고있으니인생이한편
의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생
이 꿈속의 삶이라 행위는 선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음 깊
은 곳에서는 무엇이 낫다, 못하다 선

택하지말라는것이다. 
도(道)는 정신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다. 사람이

하고있는일이무엇이되던그하는일을말하는
것이아니고사람이평생어떠한정신으로살아가
야 하는지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도이다. 그중에
승찬 스님은 어떤 것이든 선택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간택하지 말라고 말
한것도간택이되니그런말도필요없다고말했
다. 그렇다면 선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중생을 제
도할까. 이또한학인들의궁금증이될만할것이
다. 여기에대한답변으로조주스님은‘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이라는 말 그대로
전달할뿐이라고말하고있는것이다. 
예로, 진실이나 사랑 같은 것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말의 힘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사랑을
판별할수있듯이, 도를얻은자도선배도학자(道
學者)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것은같은길을걷고있는선배만할수있는
일이다. ■무불선원선원장

간택하는 마음을 버려라

사람의선택들은모두부질없는것

중요한것은다눈에보이지않는다

김호귀교수의

조조주주록록 선선해해
석석우우 스스님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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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는 무심에 근거해야 한다

선어록해제 66 절관론

죽림정사의달마대사진영. (현대불교자료)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禪農 一 道

開心 正 覺

◆입 종 비 : 없음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선농교단우리불교조계종총무원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 사무국장 :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禪農敎團
우리불교조계종입종안내

종무법인
(법원등기제3750호)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3기 학인 모집 안내

◎ 모 집 : 수시모집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종무소

((005511))224433--33116655
001111--888877--88660000

■ 실기교육 : 홍홍은은사사 주주지지 성성각각스스님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법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 교육과정 ◆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초보자도여법하게불공과제의식가능하도록교육합니다.

카이로프락틱(체형교정) 
치유사수강생모집

각종질병에시달리는중생교육을위한맞춤교육법!
스님,불자님이제건강도직접상담해주세요.

국가기관 한한국국대대체체의의학학연연구구소소
예약문의 031)381-6100 / 010-3748-2500

의의학학박박사사 엄엄갑갑호호 원원장장

·한국대체의학연구소소장 ·한국B.N 카이로프락틱협회경영고문
·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사범자격소유 ·원천의학사(국제자격증)
·NLP인성교정사(국제자격증) ·최면심리교정사(국제자격증)

◆대상 : 스님,일반불자

여러분의 건강 한국대체의학연구소에서 책임집니다.

◆체형교정치유 - 목등허리골반디스크 / 척추/ 성장/ 비만
◆통증치유 - 급만성요통/ 어깨무릎통증/ 다리저림/ 오십견/ 

두통/ 생리통/ 턱관절
◆재활치유 - 척추손상/ 관절손상/ 뇌졸증(중풍) / 뇌성마비/ 

척수마비/ 루마티스관절염

교육과정 카이로프락틱 치유사

교육내용

연수장소 안양 아크로타워 4층 세미나실

교육기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13시 - 17시(3개월과정)

교육특전 수료증, 심사후 자격증 수여, 
치유센타 개설시 운영지도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감산
자전

감산대사지음·대성스님옮김

247쪽 ┃ 8,000원

현대불교현불샵┃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02)2004-8216 / F.02)737-0696 전화주문 환영합니다.
[농협 053-01-269062┃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은본래맑은못과같으나, 눈앞의경계를받아들이는까닭에그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근본원인은집착에있다.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모든물음은
하나로귀칙된다.  “너는대체누구냐?”

무문관,혹은“너는누구냐”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